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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�통�문�항

� � (가)에�언급되어진�인공지능의�가장�큰� 능력은�사람보다�훨씬�많은�데이터를�가질�수�있고�그것을�

분류해내는� 능력이다.� 하지만� 인공지능은� 사람이� 기본적인� 명령을� 내려야� 자신의� 능력을� 사용할�

수� 있다는� 점에서� 한계가� 있다.� 따라서� (가)에� 제시되어� 있듯이� 인간과� 인공지능의� 협업은� 상당

히� 중요시� 될� 것이다.� 그래서� (나)의� 표에서도� 앞으로� 우리에게� 중요하게� 요구될� 능력은� 복잡하

고�빠르게�변해가는� 4차�산업혁명�시대에�문제를�얼마나�합리적으로,�통찰력�있게,�휴머니즘적으

로�접근할�것인지가�높은�비중을�차지한다.�

� �사실,� 인공지능이�등장한�이상�우리�인간들이�할�수�있는�것은�단순한�기계적인�일이�아니라�인간

만이� 할� 수� 있는� 다차원적인� 일들이다.� 인간이� 기계적이고� 단순한� 일들만� 행하기에는� 인간보다�

오차가능성도�적고�수많은�데이터를�가지고�있는�인공지능이�훨씬�일을�쉽고�빠르게�처리할�가능

성이� 높다.� 하지만� 인간은� 인공지능이� 가지고� 있지� 않은� 사회적� 맥락을� 유연하게� 읽어내는� 능력

과� 다각적인� 사고방식,� 그리고� 공감과�같은� 타인의� 감정을�파악할� 수� 있는� 능력� 등을�통해� 우리�

앞에�주어진�문제들을�해결할�수�있다.�따라서�다양한�맥락�속에서�창의적인�생각으로�문제를�다

각적으로�보는�능력의�요구도가�높아진다.�

� �따라서� (다)에서�기술된�법관의�미래는�밝다.� 표면적으로�보기에�법관은�기존의�법률로�사건을�재

판하는� 1차원적인�능력을�사용하는�것으로�보일�수도�있다.� 하지만�법관은�단순히�법만으로�사건

을� 해결하는� 것이� 아니라� 현재� 시대적� 흐름을� 읽어야� 하고� 이� 시대에� 맞게� 법을� 활용하는� 것이

다.�그래서�법관은�법을�통해�과거,�현재,�미래까지�통찰할�수�있는�능력을�가져야�하고�그에�따

라� 판결을� 내려야한다.� 그런데� 이러한� 능력들은� 인공지능의� 능력� 범위에서� 벗어나� 있다.� 인공지

능은� 법의�내면적인� 논리를�파악,� 많은� 판결들에� 대한� 자료는�수집� 할� 수는�있지만� 법의�내면적�

논리만으로는� 파악하기� 쉽지� 않은� 법에� 담겨� 있는� 입법자의� 미래에� 대한� 염원과� 같은� 외면적� 논

리를�파악해�판결을�내리기는�어렵기�때문이다.�이러한�복합적�능력이�요구되는�법관이라는�직업

은�앞으로�건재할�것으로�보인다.�


